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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력발전 6000kW 상업생산 시작
제주도에 국내최초 발전설비 준공 … 2011년까지 80만kW 건설계획 

국내에서도 풍력을 이용한 상업발전 시대가 열렸다.

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남부발전은 2월3일 오전 제주도 한경면에서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과 이임

택 사장, 제주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한경풍력 1단계 준공식을 가졌다.

그동안 국내에는 상암동 등 일부에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고 풍력발전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력회사가 풍

력으로 전력을 생산해 가정에 보급하기는 처음이다.

준공된 한경풍력은 1500kW급 4기로 구성돼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6000kW로 4300여가구가 1년 동안 사용

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.

2003년 6월 착공돼 7개월만에 완공됐으며 총 공사비는 150억원이 투입됐다.

남부발전은 4월부터는 1만4000kW급(2000kW급 7기) 2단계 공사를 시작해 2006년 6월께 상업생산에 들어갈 

예정이다.

남부발전은 제주지역 외에도 2004년 2월 태백시, 영월군 등과 풍력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8만

kW의 풍력 사업을 추진중이며 2011년까지 80만kW의 대규모 풍력발전을 건설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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